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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은 세상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다른 답을 가지고 있다. 가령 만
물의 기원과 그것이 어떻게 지속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만물이 이성적이고 합리
적인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유지된다고 믿는 반면, 비기독교인들은 이와는 다른 어떤 입
장을 믿는다.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입장 차이를 세계관의 차이라고 할 때, 세계관의 차
이는 인간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차이를 만드는데, 교육의 영역 또한 예외는 아니다.
  교육을 사람을 기르는 일 혹은 좋은 삶을 살도록 하는 일이라고 보았을 때,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지, 좋은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에 따라서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등이 달라질 
수 있다. 가령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좋은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라고 보는 입장과, 인간은 고도로 진화된 기계이며 좋은 삶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
을 가진 삶이라고 입장에서의 교육이 같을 수 없다. 만약 기독교인이 교육을 기술을 익히거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인간됨이나 좋은 삶을 위한 것이라는 큰 틀에서 본다
면, 그리고 참된 교육을 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세계관으로 인해 기독교적인 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 교수와 기독교 대학생들의 교육의 장은 세속대학이다. 세속대학의 
특징은 공적인 영역, 즉 대학교육의 영역에서 종교적인 관점을 배제시킨다는 것이다. 교육을 
통해 세상의 실재를 배워감에 있어, 신적인 존재가 없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런 환경 속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독교인 교수와 기독교인 대학생은 어떻게 기독교적인 
교육을 추구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대학수준에서의 기독교적 교육이란 무엇인지, 기독교적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세속대학의 특징은 무엇인지, 세속대학 속에서 기독교적 교육은 어떻
게, 얼마나 가능한지 등으로 나뉠 수 있다.

대학수준에서의 기독교적 교육이라함은 기독교적인 조망을 가지고 삶의 모든 면을 이해하도록 
돕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세속대학의 특징은 자연주의(과학주의), 상대주의, 경제적 효용의 
강조 등으로 대표될 수 있다. 세속대학에서 가능한 기독교적 교육으로는 1) 세계관적인 질문 
던지기, 2) 질문에 열린 공동체 형성하기, 3) 삶을 위한 교육 강조하기 등이 있다.


